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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24시간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도입 추진

- 근무시간 지나도 특허서류 제출 쉬워진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출원인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특허서류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24시간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을 상반기내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출원인은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 특허서류를 온라인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또는 특허청서울사무소) 당직자를

대면하여 제출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야간에 접수되는 서류의 접수시간 관리가 어려워 당직자가

제출 기한이 지난 서류를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대면 업무에서 

오는 비효율을 줄이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특허청은 앞으로 무인접수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한이 임박한 서류를

당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비정상적인 

접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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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장애가 발생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출원인에게 365일 24시간 특허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 무인접수시스템을 특허청 본청과 서울사무소 민원실

2곳에 설치하고, 노약자 등 시스템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출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무인접수시스템의 접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 도입을 통해 특허서류 

제출이 쉬워지고 부조리 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허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은 특허청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하고 청렴문화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초에 발표한 

「2020 청렴도 제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것이다.


